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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신체적 건강 증진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
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정서
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성취감을 제공하며, 청소년부터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eenackers et al., 2011).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스
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동시에 협력과 소속감을 강화하
여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Blynova et al., 
2020). 또한, 스포츠는 사회적 유대와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며, 참여
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효과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 습득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성인기에는 정서적 안정
을 유지하고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만성 질환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
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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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 practice, which were likely influenced by greater exposure to high-
intensity sports and risk-taking tendencies. Adolescents exhibited the highest levels of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 linked to structured safety education, but these levels 
declined in early adulthood and then increased again in middle age due to growing 
health awareness and preventive motivations. Furthermore, participants in Group 1 
consistently showed higher levels of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 than those in Group 
2, highlighting injury experience’s role in shaping safety behaviors. CONCLUS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gender-specific safety 
education programs, age-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training initiatives tailored 
to beginning participants. Future research should evaluate these strategies’ long-term 
impact on safety practices and injury prevention in diverse sports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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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ackers et al., 2011; Blynova et al., 2020).
그러나 스포츠 활동이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상

의 위험은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 특
히 고강도의 스포츠 활동이나 위험성이 높은 스포츠에서는 부상 예
방과 안전 행동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스포츠 부상은 개인
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기적
인 스포츠 참여 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Leiter & Rheinberger, 
20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상 
예방 전략과 안전 행동 교육이 필수적이다. 안전 행동 실천은 개인의 
신체적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안전 인식을 
높이고 행동 동기를 강화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
근은 단순히 부상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령과 경험 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여와 안전 행동 간의 상관관
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이 안전 행동 내재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Beenackers et al., 2011). 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위험 상
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이는 건강한 행동 습관 형성에 장기
적으로 기여한다. 반면, 성인 초기에는 여가 중심의 스포츠 참여 증가
로 인해 안전 행동 실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년층과 노
년층에서는 건강 유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부
상 예방과 안전 행동 실천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된다(Rössler et al., 
2014). 이는 개인적 동기뿐만 아니라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학교 기반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uta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시행되는 부상 예방 프로그램
은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고 안전 행동을 장려하는 데 효
과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실제 스포츠 환경에서 훈련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경근 훈련과 같은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부
상 예방뿐만 아니라 스포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Emery et al., 2015).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와 경험 수준
의 참여자들에게 안전 행동 실천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부상 경험, 그리고 운동 수준에 따라 스
포츠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 행동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개입과 체계적 지원의 필요
성을 탐구하며, 스포츠 환경에서의 안전 행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스포츠 참여자
들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나아가 스포츠 환경 전
반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스포츠안전재단이 수행한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원자료(https://www.sportsafety.or.kr/front/main.do)를 활용하
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

조사’ 문항 중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 안전 지식 8문항, 안
전 실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부
상 경험, 운동 수준은 <Table 1>과 같다.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문
항 중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 안전 지식 8문항, 안전 실천 
7문항을 사용하였다(Table 2, 3). 성별과 운동 수준은 원자료의 범주
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령은 원자료의 범주와 이에 해당하는 표본 
수를 고려하여 재범주를 실시하였다(기존 8개 범주 → 본 연구 4개 범
주). 부상 경험은 기존 ‘심한 부상 경험’ 1점에서 ‘약간의 부상 경험’ 
3점으로 응답토록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
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약간의 부상 경험’ 1점에서 
‘심한 부상 경험’ 3점으로 역코딩 하였다.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은 각각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토록 되어 
있고, 안전 지식은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안전 실천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토록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안전 지식과 안
전 실천을 총합점수방법(total score approach)으로 부석하였기 때
문에(Seo, 2015), 각 문항이 해당 차원에 의해 설명받는 것, 즉 일차
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토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PCA의 수용 기준은 첫 
번째 성분의 고유값이 1.5 이상 이거나, 첫 번째 성분의 설명 분산이 
최소 20% 이상인 경우로 적용하였다(Linacre, 2011; Smith, 2002).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문항군에 PCA를 
적용한 결과, 안전 지식의 첫 번째 주성분의 고유값은 4.414, 설명 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Sex
Male 4,371 56.6

Female 3,354 43.4

Age

Teens 666 8.6
20s 2,247 29.1
30s 2,252 29.2

40 and above 2,560 33.1

Injury 
experience

Mild injury 
experience 5,734 74.2

Moderate injury 
experience 1,650 21.4

Severe injury 
experience 341 4.4

Exercise 
level

Beginner 1,885 24.4
Elementary 2,750 35.6
Intermediate 2,128 27.5

Upper 
intermediate 665 8.6

Advanced 297 3.8
Total 7,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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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55.176%로 나타났고, 안전 실천의 첫 번째 주성분의 고유값은 
3.052, 설명 분산은 43.59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적용하는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이 각각 일차원성을 만족한 것을 
나타내므로(Smith, 2002), 이후 분석에는 총합점수방법을 통한 변수
를 생성하여 적용하였다(Smith & Miao, 1994). 아울러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안전 지식 .882, 안전 실천 .750 값으로 나
타났다.

자료 처리 방법

생활체육인의 성별, 연령,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에 따른 안
전지식과 안전실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 Mplus 8.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통제적 유의수준(a)은 .05로 설정하였고, 구
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하여 Mplus 8.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LPA를 통해 생활체육인의 부
상 경험, 운동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잠재집단을 추출하고, 이때 추
출된 집단의 특성을 조작적 정의하여 새로운 집단 변수를 생성하
였다. LPA에서는 잠재집단을 추출함에 있어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Entropy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수 있다(Collins & Lanza, 2010).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LPA의 분류 결과
가 명료함을 나타내므로(Collins & Lanza, 2010), 이 연구는 다양한 
잠재집단을 추출하면서 가장 해석이 명료하고 적합도가 높은 집단을 
추출하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 이후 본 연
구의 주요 연구 문제인 성별, 연령,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에 
따른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삼원변량분석
(Thre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상 겸험×운동 수준 프로파일 도출 및 형태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LPA를 적용하였
다. 잠재집단 추출은 1~3개로 설정하였고, 각 추정 결과에 대한 AIC, 
BIC, Entropy를 비교하였다(참고: 잠재집단을 4개로 설정했을 경
우 추정이 불가하였음). 비교 결과, 잠재 7집단을 3개로 추출했을 때, 
AIC, BIC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Entropy는 잠재집단을 2개로 
추출했을 때 가장 적합한 값을 나타냈다(Table 4).

또한 추출된 집단의 분류 비율을 검토한 결과, 잠재집단이 2개일 
경우는 집단1 1,991명(25.773%), 집단2 5,734명(74.227%)로 나
타났고, 잠재집단이 3개일 경우는 집단1 5,553명(71.883%), 집단2 
1,991명(25.773%), 집단3 181명(2.343%)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
일을 2개 집단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AIC와 BIC는 표본크기
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류된 집단 비율
이 잠재집단이 2개일 경우가 더욱 설명력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Collins & Lanza, 2010). 추출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Table 5>와 
같이 살펴본 결과, 부상경험(t=138.68, p<.001)에 대한 각 집단의 평
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과 표준편차 정
보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 G1은 ‘보통 혹은 심한 부상 경험이 있으
면서 운동 수준이 중급 수준인 집단’으로 도출되었고, G2는 ‘약간의 
부상 경험이 있으면서 운동 수준이 초급 수준인 집단’으로 도출되었
다. G1, G2에 대한 성별, 연령 빈도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2. Safety knowledge items

Item Content summary (outline)

Sk1 Level of knowledge on methods to prevent sports-
related accidents

Sk2 Level of knowledge on methods to respond to sports-
related accidents 

Sk3 Method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n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Sk4 Methods for treating wounds and using bandages (first 
aid)

Sk5 Measures for handling musculoskeletal injuries (sprains, 
inflammation, etc.)

Sk6 Measures for dealing with conditions like heatstroke, 
fainting, etc.

Sk7 Measures for injuries caused by impacts (concussions, 
fractures, etc.)

Sk8 Measures for accidents caused by temperature changes 
(frostbite, hypothermia, etc.)

Table 3. Safety practice items

Item Content summary (outline)

Sp1 Level of implementation of warm-up exercises

Sp2 Checking the condition and safety of surroun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Sp3 Understanding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performing exercises accordingly

Sp4 Preparing an adequate amount of water to prevent 
dehydration

Sp5 Adequate hydration during breaks

Sp6 Wearing appropriate attire and safety gear for the 
specific sport

Sp7 Level of implementation of cool-down exercises

Table 4.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nd entropy values based on extracted latent classes

Factor Latent 
classes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Injury 
experience ×

exercise 
level

1 class 35320.493 35348.301 -
2 classes 27750.225 27798.891 1.000

3 classes 27603.817 27673.339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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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식, 안전 실천의 실태 분석

성별, 연령,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에 따른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의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안
전 지식과 안전 실천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삼원변량분석을 적
용하였다(Table 7). 먼저, 안전 지식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F=100.048, p<.001), 부상 경험×운동 수준 프로파일(LPA_Group, 
F=16.001, p<.001), 연령(F=5.890, p<.01), 성별×연령(F=5.70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의 경우 남성 집단(M=3.16, SD=.658)이 여성 집단(M=2.87, 
SD=.670)보다 안전 지식 평균이 높았고, LPA_Group에서는 G1 집

단(M=3.10, SD=681)이 G2 집단(M=3.01, SD=.677)보다 안전 지식 
평균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사후비교(Duncan)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20대(M=2.99, SD=.679), 30대(M=3.01, SD=.670)보다 40대 
이상(M=3.08, SD=.677)이 높았고, 10대(M=3.14, SD=.694)가 안전 
지식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성별×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Figure 1>, <Figure 2>와 같이 도표를 검토한 결과, 10대
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안전 지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20대, 30대, 
40대 이상에서는 안전 지식의 평균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결과는 LPA_Group의 집단효과가 통제된 상태
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안전 실천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F=45.777, 
p<.001), 연령(F=30.202, p<.001), 성별×연령(F=5.957, p<.001), 
성별×LPA_Group×연령(F=2.74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 집단(M=3.49, 
SD=.557)이 여성 집단(M=3.44, SD=.540)보다 안전 실천 평균이 높
았고, 연령의 경우 사후비교에서 20대(M=3.40, SD=.555)보다 40대 
이상(M=3.45, SD=.533)이 높았고, 10대(M=3.74, SD=.522)가 안전 
실천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성별×LPA_Group×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Figure 3>, <Figure 4>와 같이 도표를 검토한 결과, LPA_Group에 
따라 성별과 연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G1 집단과 G2 집
단의 여성 집단은 10대가 가장 높은 안전 실천 평균을 나타내고 있
고, 20대와 30대 집단이 가장 낮은 안전 실천 평균을 보이면서 40
대 이상 집단에서 다소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G2 집단의 남
성은 여성의 연령별 안전 실천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그래프의 변화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G1 집단의 30대 집단은 남성이 여성
과 비교해 안전 실천 평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30대 남성의 안전 실천에 대한 지각과 대처 수준은 G1 집
단의 정의인 ‘보통 혹은 심한 부상 경험이 있으면서 운동 수준이 중급 
수준’의 영향을 받아 높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Table 5. Mean,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test results by 
latent class

Variable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t p

Injury 
experience

G1 1,991 2.17 .37 138.68 <.001G2 5,734 1.00 .00
Exercise 

level
G1 1,991 2.57 1.07 12.54 <.001G2 5,734 2.22 1.02

Table 6. Gender and age frequency of latent class

Characteristic Category G1(%) G2(%)

Sex
Male 1192(59.9%) 3179(55.4%)

Female 799(40.1%) 2555(44.6%)

Age

Teens 132(6.6%) 534(9.3%)
20s 667(33.5%) 1580(27.6%)
30s 658(33.0%) 1594(27.8%)

40 and above 534(26.8%) 2026(35.3%)

Table 7. Generalized linear models analysis results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Dependent variable: safety knowledge

Sex 43.708 1 43.708 100.048 <.001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6.990 1 6.990 16.001 <.001

Age 7.719 3 2.573 5.890 .001
Sex ×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1.165 1 1.165 2.667 .102

Sex × age 7.472 3 2.491 5.701 .001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 age 3.219 3 1.073 2.456 .061

Sex ×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 age .242 3 .081 .184 .907
Error 3367.822 7709 .437

Dependent variable: safety practice
Sex 13.016 1 13.016 45.777 <.001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961 1 .961 3.380 .066
Age 25.762 3 8.587 30.202 <.001

Sex ×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304 1 .304 1.069 .301
Sex × age 5.081 3 1.694 5.957 <.001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 age 1.326 3 .442 1.555 .198
Sex ×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 age 2.337 3 .779 2.740 0.42

Error 2191.860 7709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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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에 따라 스포츠 안전 지식
과 안전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기존 연구와 높
은 유사성을 보이며, 스포츠 안전 행동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차
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
보다 높은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행동 성향 차이, 사회적 역할 기대, 훈
련 기회 불균형 및 구조적 장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 남성의 높은 안전 실천 수준은 높은 스포츠 참여 강도와 위험 감
수 성향을 통해 더 많은 경험적 학습 기회를 얻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
다(Harris & Jenkins, 2006).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신체적 위
험을 동반하며, 남성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
동을 통해 반복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 학습 경험
은 안전 행동을 내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반복
적인 부상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식을 배우고 실천
하는 과정을 통해 남성은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다. Harris & Jenkins(2006)는 남성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행동적 특성이 경험적 학습 기회
를 증가시키고 안전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 
동기 이론에 따르면, 남성은 성취와 경쟁을 통해 동기 부여를 받는 경
향이 강하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높다
(Logan & Walker, 2021).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의 행동 패턴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안전 행동 실천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높
은 안전 지식과 실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신중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Logan & Walker, 2021), 이러한 행동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방어적인 접근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위험 자
체를 피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Slovic(1987)에 따르면, 여
성은 남성보다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며, 이러한 높은 위험 인식은 신
중한 행동 패턴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높은 위
험 인식은 경험적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도 초래할 수 있
다. Logan과 Walker(2021)는 여성의 높은 위험 인식과 신중한 행동 
패턴이 실제 안전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위험
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험적 학습 기회가 제한될 수 있

Fig. 1. Safety knowledge profile diagram for latent profile analysis:  
G1 Group

Fig. 2. Safety knowledge profile diagram for latent profile analysis:  
G2 Group

Fig. 3. Safety practice profile diagram for latent profile analysis:  
G1 Group

Fig. 4. Safety practice profile diagram for latent profile analysis:  
G2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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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nch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훈련 기회 불균형, 보호 장

비 접근성 부족, 코치의 성별 편향과 같은 구조적 장벽이 여성의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장벽은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반복
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안전 행동을 내재화할 기회를 줄어들게 만
든다. 따라서, 훈련 기회 불균형을 해결하고, 보호 장비 접근성을 개
선하며, 코치와 지도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하다.

사회적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가 행동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Eagly, 2013). 남성은 전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받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경
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남성에게 더 많은 경험적 학습 기
회를 제공하며, 높은 안전 행동 실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기대받으며, 신중한 행동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여성의 행동을 제한하고 
스포츠 참여와 경험적 학습 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높은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은 사회적 역할 기대에 
따른 경험적 학습 기회 증가와 성 동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낮은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은 높은 
위험 인식, 구조적 장벽, 사회적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험적 
학습 기회를 제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회 불균형 해소, 보호 장비 접근성 개선, 여성 친화적 훈련 환경 조
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경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별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성
별 간 안전 행동 실천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안전 행동 문화
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기대, 위험 인식 수준, 훈련 기회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성별 간 안전 행동 실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높은 위험 감
수 성향을 긍정적인 안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체
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높은 위험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기회와 보호 장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10대가 가장 높은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스포츠 환경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청소년들의 행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Travert et al., 2017). 특히, 청소년기는 학습
과 행동 변화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체계
적인 교육은 부상 예방에 대한 지식 내재화와 실제 행동 실천을 효과
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Travert et al.(2017)은 청소년들이 부상 예
방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교육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교육이 안전 행동 실천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20대와 30대에는 안전 행동 실천 수
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 시기의 스포츠 참여 목적이 
건강 증진, 심리적 행복감, 여가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서 안전 행동에 대한 동기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일 가능
성이 있다. 레저스포츠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심리적 행복감을 동기로 
삼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Kim & Lee, 2009), 
직장인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에서 여가 만족과 생활 만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Seok et al., 2009). 이와 같이 심
리적 만족과 여가 목적이 주요 동기로 작용할 경우, 안전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지식 습득과 안전 행
동 실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참
여 목적에서 심리적 만족과 여가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시
사한다. 그러나 40대 이상에서는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이 다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건강 유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년층의 특성과 연관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전에 축적된 스
포츠 경험이나 부상 경험이 안전 행동 실천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
게 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노화가 시
작되면서 건강 유지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이는 안전 행동 실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중년층은 과거
에 겪은 스포츠 관련 경험, 부상의 위험성, 예방 행동의 긍정적 효과
를 체감한 사례 등을 통해 안전 행동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
게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건강 유
지에 대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축적된 운동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부상 경험과 운동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중급 수준의 운동 수준
과 심한 부상 경험을 가진 집단이 초급 수준의 운동 수준과 약간의 부
상 경험을 가진 집단보다 높은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부상 경험이 안전 행동 실천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높다. Verhagen et al.(2010)은 부상 경험이 반복될수
록 개인이 부상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an & Hagger(2012)는 부
상 예방 행동의 지속성과 자율적 동기의 관계를 강조하며, 부상 경험
이 개인의 안전 행동 실천 동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운동 선수들이 부상을 겪은 후 부상의 심각
성을 깨닫게 되면서 예방 행동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 Lee et al.(2024)는 운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부상 위험
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 수준이 부상 예방에 중요한 조절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급자 집단이 초급자 집단
보다 더 높은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을 보인 것이 부상 경험을 통해 기
술 수준이 향상되고, 그 결과 부상 예방 행동이 강화된 것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Lee et al.(2019)는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안전 교육 참
여 여부가 부상 예방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초급 참여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안전 교육과 실
습을 통해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초급자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여 부
상 경험을 예방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피드백을 통해 안전 행동 실천
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통
합 신경근 훈련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부상 예
방 효과가 증대되고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Myer et al., 2011). 이는 부상 경험이 적은 초급자 집단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방 행동을 내재화하도록 돕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이론적 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스포츠 환경
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예방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맞춤
형 훈련 프로그램이 부상 예방과 안전 행동 실천을 효과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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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Finch et al., 2011). 따라서 부상 경험이 적은 초급자 집
단은 반복적 실습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부상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고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급 참여자 역시 
장기적으로 부상 위험을 줄이고, 보다 높은 안전 지식과 실천 수준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에 따라 스포츠 안전 지식
과 안전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며, 다차원적 접근이 스포츠 안전 
행동 실천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남성이 스포츠 참여 강도와 위험 감수 성향을 통해 더 많은 경험적 
학습 기회를 얻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남성
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행동이 안
전 행동 지식과 실천을 내재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안
전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낮은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은 보호 장비의 제한적 접근성, 훈련 기회의 불균
형, 성별 고정관념 등과 같은 구조적 장벽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
다. 이는 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구조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성은 위험 감수 성향을 안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 및 보호 장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10대가 가장 높은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
을 보였다. 이는 학교와 스포츠 환경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교육이 
청소년의 행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는 학습과 행동 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
는 교육적 개입이 부상 예방과 안전 행동 실천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
익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0대와 30대에서는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 시기의 스포츠 참여 목적
이 심리적 만족과 여가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행동에 대한 동기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
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이 다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는 건강 유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대한 중년층의 관심 
증가, 신체적 노화로 인해 강화된 건강 관리 동기, 그리고 이전의 스
포츠 경험이나 부상 경험의 축적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증가가 단순히 건강 유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
인지, 혹은 과거의 운동 경험과 부상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부상 경험과 운동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중급 수준의 운동을 하
는 집단과 심한 부상 경험을 가진 집단이 초급 수준의 운동 집단과 약
간의 부상 경험을 가진 집단보다 높은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부상 경험이 안전 행동 실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
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반복된 부상은 개인이 부상의 심각성을 체
감하고 예방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
히, 부상을 겪은 개인은 예방 행동을 통해 부상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초급자 집단과 부상 경험이 적
은 집단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다. 단순히 이론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스포츠 환경에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과 같은 주요 요인을 바
탕으로 스포츠 안전 행동 격차를 줄이고 부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스포츠 환경에서 안전 
행동 실천을 장려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안전 행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보호 장
비 접근성을 개선하고, 운동 참여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지원
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전략도 중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 행동을 내재화하도록 하고, 
성인 초기에는 동기를 재활성화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 유지와 관련된 동기를 활용하여 안전 행동 실천을 독려하는 캠
페인과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급자와 운동 경험이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
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안전 행동을 장려하고 부상을 예
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에 따른 스포츠 안전 지
식과 안전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만
으로는 참여자 간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운
동 유형, 참여 기간, 훈련 환경,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도 안전 행동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안전 행동 실천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관리 프
로그램을 설계하고,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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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의 성별, 연령, 부상경험×운동수준 프로파일에  
따른 안전지식과 안전실천의 실태

최나영1, 서은철2, 소위영3

1제주대학교, 연구교수
2원광대학교, 부교수
3한국교통대학교, 정교수

[목적]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가자의 성별, 연령, 부상 경험, 운동 수준 프로파일이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스포츠 환경에서 안전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전
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방법] 연구는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7,725명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활용하여 부상 경험과 운동 수준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룹 1은 '중간 수준의 운동과 중등
도 또는 심각한 부상 경험' 집단, 그룹 2는 '초급 수준의 운동과 경미한 부상 경험'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이후, 일반화선형
모델(GLM)을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파일과 안전 지식 및 안전 실천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프로파일 집단에 따라 안전 지식과 안전 실천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높은 
강도의 스포츠 참여와 위험 감수 성향으로 인해 여성보다 안전 지식과 실천 수준이 더 높았으며, 청소년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안전 지식과 실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성인 초기는 여가 중심 스포츠 참여 증가로 인해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중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방 동기의 증가로 다시 안전 행동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룹 1은 그
룹 2보다 일관되게 높은 안전 지식과 실천 수준을 보여 부상 경험이 안전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성별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개입 전략, 초급 참여자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전략이 안전 실천 및 부상 예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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